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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 "비건, 남북협력지지및북미대화의지

재확인"
비건 부장관, 역내 안보 증진 위한 한일 협력도 독려

20.12.10 05:08 l 최종 업데이트 20.12.10 05:09 l 윤현(yoonys21) 

미국 국무부가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남북 협력 지자 및 북미 대화 의

지를 밝혔다.

국무부는 9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최종건 외교부 제1

차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다고 전했다.

이어 "비건 부장관이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재확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미국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한국 방문 관련 성명 갈무리.

ⓒ 미국 국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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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한국의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건 부장관은 남북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추구하

기 위한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meaningful dialogue)에 관여하기 위해 미국이 계속

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비록 북미 대화가 오랜 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 언제든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미

국의 의지를 북한 측에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은 역내 안보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이) 일본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독려했다"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실무 협상을 이끌어온 비건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

선에 실패하며 퇴임을 앞두고 있어 현직으로서의 한국 방문은 사실상 마지막이다.

오는 11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는 비건 부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

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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